
함께하며 멀리 가는 것 이상의
가치를 알게 해준 일터,

양재 차앤박피부과 
20년 근속자 김정아 총괄과장 인터뷰

근속은 ‘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함’을 의미한다. 
무심코 쓰는 표현들이 단어만 따로 놓고 보면 그 
깊이감을 새삼 느끼는데 ‘근속’이라는 의미도 그러
했다. 2004년 양재 차앤박피부과 입사, 20년 근속
의 김정아 총괄과장을 만나면서 ‘계속 근무’한 것에 
대한 존경이 절로 생겨났다. 그저 세월의 길이를 
말하는 것이 아니다. 그 자취 하나하나가 차앤박피
부과의 브랜드였기 때문이다. 

인연에 진심, 명성 높은 자체 교육시스템의 시작점
곁에서 본 김정아 총괄과장은 지독한 기록쟁이다. 메모하는 습
관은 기본이고, 처치에 쓰이는 소모품 하나도 일차적으로는 그
녀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. 기록과 함께 알아차림, 상대방을 헤
아리는 마음 역시 남다르다. 시술 효과를 궁금해하는 고객들의 
마음을 헤아려 상담자료에 시술 전후 사진을 상황에 맞게 정리, 
시각화하여 설명한다. 또한 상담 중 고객이 많이 궁금해했던 사
례들을 쉽게 풀어 블로그에 담아낸다. 한 번일지라도 고객과의 
인연을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.  



배가하기 위한 도전의 키워드는 부서 간 ‘역지사지’.  치료부와 관리
부, 서로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되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한 이
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을 설계했다. 분야별 이해도를 높이기 
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더욱 견고하게 준비한 것. “놀랍게도 이 과
정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한 직원이 생기고, 더욱 즐겁게 일할 수 
있는 환경에 적재적소로 배치되어 능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.” 부서 
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통합의 시간, 역지사지의 마음이 될 수 있었
던 경험이었다고.

따사로운 일터의 기억, 매번 감사함과 자긍심을 줘 
“오랫동안 함께해 온 직원들과 버팀목이 되어 주는 박연호 원장님 그
리고 이제는 가족 같은 고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” 
서로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20년이라는 시간이 가능했다
는 그녀. 그리고 출산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던 첫 날의 한 장면을 소
환했다.  아침부터 유난히 햇살 좋던 날이었다. “3개월 간의 공석이
었지만 돌아와 보니 어제 퇴근하고 출근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
가 되었습니다. 신뢰하는 직원과 대표가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설명
할 수 없는 축복이더군요. “20년 근속이라는 타이틀만큼이나 그날 
출근길에 바라보았던 빛 한 줄기는 여러 의미로 매번 따사로운 기억
으로 남아 있다. 

오늘도 변함없이 ‘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
있다’는 마음가짐으로 인연을 중시하는 그녀의 계속 근무(근속)은 이
어지고 있다. 매일 리부트하는 그녀에게 오늘 또 하나의 배움을 얻었
다. 그 선한 영향력이 더욱 따사롭게 느껴지는 순간이다. (끝) 

“20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인재를 만났어요. 함께 가는 분들도 있지만 새
로운 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. 직원들에게 20대는 
무조건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해 보라고 조언합니다. 30대는 20대의 
경험을 자산으로 도전하는 때이죠. 그리고 40대가 되면 전문가로서 조직
의 결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” 명성 높은 양재 차앤박피부
과의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실천한 것이다. 양재 차앤박피부
과와의 인연이 그들에게 밀알이 되어 의료서비스 전문가로서 나아가는 
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. 

시스템은 주어지는 게 아닌 만들어 가는 것.
내부 교육과 함께 신경 쓴 부분은 바로 매뉴얼 만들기. 시스템은 주어지
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빛을 발하는데 그렇기 위해서
는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. 
“고객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은 부분도 있지만 
무엇보다 직원들이 고객과 대면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, 의료서비스 전
문가로 업무에 대한 자존감을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. 그 결과물이 바로 
시술 후, 약 처방, 홈케어 주의사항 삼총사였고,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
어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탑재했습니다.” 기준이 생기니 질서가 잡
히고, 질서가 표준이 되었다. 업무를 진행하는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
만 그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, 그리고 전문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직
원들의 모습을 통해 비로소 시스템은 완성되어 갔다.  

도전의 키워드 ‘역지사지’, 업무 능률과 만족도 높아 
병원 직원은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(work-and-
life balance)에 대해 이른 시기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. “가화만사
성이고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편안해야 한다는 것은 직원 복지와 연계해 
중요한 가치였어요. 또한 의료서비스 업무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일
이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직원의 부재는 치명적이었거든요. 
언제든 대처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.” 직원의 워라밸과 고객의 만족도를 


